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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인의 장례 인식]

- 장례는 결혼과 함께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소사로 꼽힌다. 최근 우리 국민의 장례 인식을 살펴볼 수 
있는 조사 결과(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)가 발표돼 이를 살펴본다. 

- 좋은 장례의 조건(중복응답)을 물은 결과, ‘간소하고 번거롭지 않은 진행’(57%)과 ‘유족의 경제적 부담 최소
화’(55%)가 절반 이상으로 나란히 상위권을 차지했다. 이어 ‘고인의 뜻을 반영한 장례’(48%)순이었다. 

-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유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속형 장례 선호 기류를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
수 있다.

좋은 장례 조건, 핵심은 ‘간소함’과 ‘경제적 부담 최소화’!

※출처 :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, 무빈소 장례 관련 소비자 태도 조사, 2026.06.16.(전국 만 19~69세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6.05.28.~06.02)

[그림] 좋은 장례의 조건 (일반 국민, 중복응답, 상위 6개, N=1,000)

- 적정 장례 기간으로는 현재 기본 장례 기간인 ‘3일장’(62%)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
- 다만 주목할 점은 장례 기간을 이보다 줄이길 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. ‘2일장’이 22%, ‘1일장’
이 15%로 나타나, 국민 3명 중 1명 이상(37%)은 1~2일간의 단축 장례를 적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. 

- 세부적으로 보면 ‘1~2일장’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(32%)보다 여성(43%), 젊은 층보다는 고연령층(60
대 47%)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.

국민 3명 중 1명 이상은 ‘1~2일 단축 장례’ 원한다!

※출처 :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, 무빈소 장례 관련 소비자 태도 조사, 2026.06.16.(전국 만 19~69세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6.05.28.~06.02)

[그림] 적정 장례 기간 (일반 국민, N=1,000, 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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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표] ‘1~2일장’ 선택 비율 (일반 국민, N=1,0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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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예상 장례 비용과 적정 장례 비용을 비교한 결과, 장례 예상 비용은 ‘1,000~1,500만 원 미만’(34%)과 
‘1,500~2,000만 원’(27%) 구간에 가장 집중되어 있었다. 반면 적정 장례 비용은 절반 이상이 ‘1,000만 원 미
만’(57%)을 꼽아 큰 대조를 보였다.

국민 절반 이상(57%), 적정 장례 비용은 ‘1,000만 원 미만’!

[그림] 예상 vs 적정 장례 비용 (일반 국민, N=1,000, %)

※출처 :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, 무빈소 장례 관련 소비자 태도 조사, 2026.06.16.(전국 만 19~69세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6.05.28.~06.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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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우리나라 전체 장례 중 빈소를 차리지 않는 ‘무빈소 장례’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? 최근 장례업계에 따르면, 무빈소 
장례 비율이 전체 장례 기준으로는 약 15%, 수도권은 약 20% 정도로 추정했다.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5곳 중 1
곳 정도는 빈소 없이 장례를 치른 셈이다.

전체 장례의 15%는 ‘무빈소 장례’!

[그림] 무빈소 장례 비율 (%)

※출처 : KBS 뉴스, “3일장에 2천만 원?”…‘무빈소 장례’ 늘었다 [잇슈 키워드], 2026.06.02. 
             (https://news.kbs.co.kr/news/pc/view/view.do?ncd=8575579)

전체 장례 기준 수도권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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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news.kbs.co.kr/news/pc/view/view.do?ncd=85755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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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별도의 조문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‘무빈소 장례’를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다는 비율은 전체의 72%로 비교적 
높은 편이었다. 

- 향후 본인 장례를 무빈소 장례로 치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7명 이상(72%)이 ‘의향이 있다’고 
밝혀, 장례 간소화에 대한 개방적 인식을 드러냈다.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(50대 80%, 60대 80%) 수용적인 태
도가 뚜렷했다.

국민 72%, ‘본인의 무빈소 장례 의향 있다’!

[그림] 무빈소 장례 인지율 (일반 국민, 
         ‘정확히 알고 있다+들어본 적 있다’ 비율, N=1,000)

※출처 :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, 무빈소 장례 관련 소비자 태도 조사, 2026.06.16.(전국 만 19~69세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6.05.28.~06.02) 
*4점 척도

[그림] 본인 무빈소 장례 ‘의향 있음’ 비율* 
          (일반 국민, 연령별, N=1,000, 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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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무빈소 장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(긍정 평가자, 중복응답)로는 ‘장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’(58%)
가 가장 높아 실속형 장례에 대한 니즈를 보여줬다. 다음으로 ‘형식적인 조문이나 인간관계를 신경 쓰지 않아도 
돼서’(55%), ‘가족 중심으로 조용히 보내는 것이 더 의미있다고 생각해서’(51%) 등이 뒤를 이었다.

무빈소 장례 선호 이유, ‘비용 절감’과 ‘본질적 추모에 집중’!

[그림] 무빈소 장례 긍정 평가 이유 (무빈소 장례 긍정 평가자, 중복응답, 상위 5개, N=926, %)

※출처 :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, 무빈소 장례 관련 소비자 태도 조사, 2026.06.16.(전국 만 19~69세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6.05.28.~06.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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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무빈소 장례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(부정적 평가자, 중복응답)로는 ‘고인을 충분히 예우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
서’(54%), ‘지인∙친척들이 마지막 인사를 할 기회가 부족해서’(51%)를 가장 높게 꼽았다. 이어 ‘가족이나 주변에
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할 수 있어서(39%)’, ‘기존 장례 방식에 비해 낯설고 어색해서(35%)’ 순이었다. 

- 비용과 절차의 간소화라는 현실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, 전통적인 추모의 격식과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‘심리
적 부채감’과 ‘사회적 관계망 속에서의 시선’이 무빈소 장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.

무빈소 장례에 대한 우려, ‘불충분한 예우·조문 기회 부족’!

[그림] 무빈소 장례 부정 평가 이유 (무빈소 장례 부정 평가자, 중복응답, 상위 5개, N=137, %)

※출처 :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, 무빈소 장례 관련 소비자 태도 조사, 2026.06.16.(전국 만 19~69세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6.05.28.~06.02) 
*4점 척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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